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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세울 것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171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월 7일(목) 오전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또 다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어린 노동자들과 함께 하던 열사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자”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 땅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일방적 희생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일거리 축소와 해고의 위기가 소외계층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운동을 노동자‧시민 속으로 넓고 깊게 펼치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열린 출범 대표자회의에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실천 운동 ▲근로기준법 준수 및 확대 운동 ▲전태일 거리 및 50주기 동판 조성 ▲애니메이션 <태일이> 관람 운동 ▲학술대회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양대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유니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이 참석했다. �





 





 


�





http://www.kttu.or.kr/


제13-361호, 2020년 5월 7일(목)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운동도 펼치기로













